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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zum Einsatz des Films im Deutschunterricht 

– am Beispiel von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Jeong yeon, Kim

Advisor : Ok seon, Kim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Zur Zeit der Globalisierung ist es üblich geworden, nicht nur Englisch, 

sondern auch eine zweite Fremdsprache zu lernen. In Südkorea werden daher 

Chinesisch und Japanisch als eine zweite Fremdsprache angeboten. Im 

Gegensatz spielt Deutsch in Südkorea nur eine Rolle am Rand. Deutschland als 

ein Land mit fortgeschrittener Wissenschaft, Technologie und ein Spitzenland 

der vierten Industrierevolution genießt jedoch weltweit ein hohes Ansehen. 

Noch dazu übt Deutsch in den Bereichen Wirtschaft, Technologie, 

Wissenschaft, Kunst und Kultur weltweit einen Einfluss aus. 

In Bezug darauf, wie Deutsch unterrichtet wird, wird der Schwerpunkt im 

Deutschunterricht in Südkorea leider auf Grammatikvermittlung zum 

Textverstehen gelegt. Aber das wichtigste Ziel des Fremdsprachenerwerbs 

sollte in erster Linie in der Förderung der Kommunikationskompetenz liegen. 

Daher ist es sehr wichtig, kommunikative und interaktive Methoden für den 

Deutschunterricht einzusetzen.

Das Ziel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es, eine Methode für den  

effektiven Deutschunterricht vorzustellen. Es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er Einsatz von Filmen als Unterrichtsmaterial zu effektivem Lernen f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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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dies mehrere Vorteile bietet. Erstens findet man heutzutage relativ 

einfach Zugang zu Filmen, und zwar nicht nur im Fernsehen oder Kino, sondern 

auch mit Hilfe von Handy und Computer den Zugang zu Filmen im Internet.  

Wenn die Lernenden in einem Film die Zielsprache in Original hören, kann 

dies zu einer positiven Einstellung gegenüber der Zielsprache führen. 

Zweitens erhält man in Filmen gleichzeitig visuelle und akustische 

Informationen, weshalb man den Inhalt besser verstehen kann. Drittens kann 

man mit Filmen die aktuelle Umgangssprache erlernen: Wörter und Ausdrücke, 

die Muttersprachler im Alltag benutzen. Außerdem bieten Filme einen 

indirekten Weg, die deutsche Kultur und den deutschen Alltag erleben zu 

können. 

Diese Annahmen wurden von der Verfasserin am Einsatz des Films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im Deutschunterricht untersucht. 

Dieser Film thematisiert das Leben türkischer Einwanderer in Deutschland und 

bietet den Lernenden vielfältige Möglichkeiten, darüber zu diskutieren und 

verschiedene Übungen zu bearbeiten. 

Diese Übungen wurden von der Verfasserin mit besonderem Augenmerk darauf 

erstellt, dass sie eine Kombination sprachlicher Fertigkeiten enthalten, da 

in der Alltagskommunikation die vier Sprachhandlungen von Sprechen, Hören, 

Lesen und Schreiben aufeinander bezogen und miteinander kombiniert 

vorkommen. Das besondere Ziel zu den Übungen vom ausgewählten Film ist die 

Verbesserung der Fertigkeiten aller Teilnehmenden in den Bereichen Sprechen 

und Schreiben. 

Insgesamt lässt sich der Schluss ziehen, dass sich im Medium Film ein 

großes Potenzial für den Deutschunterricht verbirgt. Die Filme stellen 

verschiedene Ideen, Meinungen und Informationen dar, die sich beim richtigen 

Umgang als eine Bereicherung sowohl für die Lernenden als auch für die 

Lehrenden erweis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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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외국어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 속에서 만국 공통어나 다름없는 영

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

차 늘어나고 있다. 심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핵심 능력으

로 여기는 국제적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Only English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제 2외국어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 까지는 독일어가 제 2외

국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 2외국어 선택은 중국

어와 일본어에 치우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유럽 지역의 제 2외국어들은 중등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제 통용어인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1)로서의 영어의 역할을 고려할 때 영

어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영어가 공용어2)가 아닌 나라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해당 지역 언어로 소통할 때 상호 이해를 촉

진하여 연대성을 갖게 하고, 문화적 접촉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에서는 시민 각자가 적어도 모국어 이외에 2개의 외국어를 구사하

도록 권장하는 다언어 병용Multilingualim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1억3천만 명이며, 유럽연합에서는 

인구의 27%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언어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독일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보다 사용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되고 

있다. ‘독일이 EU의 심장이다.’라는 말처럼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멘스, 보쉬, BMW등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하여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1)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3의 언어(때로는 한 집단의 모국어)를 의미하며 이는 한 국가나 단체에

서 공식적으로 정한 언어인 공용어(公用語)와는 다른 용어이다. 

2)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239개국 중에서 73개국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3) 독일어의 모든 것-문화 및 미디어 

https://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ko/kategori/munhwa-midieo/maeryeogjeogin-eo

neo  



- 2 -

자랑하는 1307개에 달하는 ‘중견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많은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 영어 능력과 더불어 독일어 구사 능력을 겸비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독일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인문학, 기초과학, 음악 등의 분야에서 괴

테, 칸트, 아인슈타인, 뢴트겐, 베토벤, 바흐 등 저명한 학자나 예술가들을 배출

하여 학문적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어 능력은 직업 활동을 포함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

는 기술의 습득이며, 이 기술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전 세계 90여 개국 150여 곳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독일문화

원Goethe Institut은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4) 그중에

서 취업과 관련된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어 능력은 자국 또는 해외 

소재 독일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높여 주며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유창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지닌 직원을 높이 평가한다. 둘째, 독

일어가 모국어인 사업 파트너와 독일어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비즈니스 관계를 돈독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준다. 셋째, 독일어 지식과 

능력은 독일에서 수준 높은 대학 및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며 교육 이수 

후 전문 인력으로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독일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꾸준

히 증가하여 독일어 학습자 수는 2011년 말 최고 기록에 달하였다.5) 이후 전체 독

일어 학습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독일어 학습자 증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 외무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조사 ‘Deutsch als 

Fremdsprache weltweit’에 따르면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일어 수요 및 독일

어 학습자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다.6)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최근 우리나

라에서도 독일어는 점차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4) 주한독일문화원: 왜 독일어를 배워야할까?https://www.goethe.de/ins/kr/ko/spr/wdl.html

5)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수강자는 2011년 말 23만 4,000명을 기록

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8% 증가한 최대 규모이다. 

6) 자료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는 2015년에 대비하여 2020년에는 각각 중국 

8,945명, 인도네시아 779명, 한국 420명, 베트남 455명이 증가하였다. 자세한 통계 정보는 

외무부가 실시한 통계자료 분석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dw.com/downloads/29827615/statistik-2015-deutschlerner-weltwe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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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에서도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독일어 학습을 위한 수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일어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주로 독해나 문법 위주의 수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독해나 문법에 치중한 수업은 학생들의 대화 능력을 기르기에 부족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외국어 교

육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개발을 위한 수업이 다양하게 시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쇄 매체와 같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는 것보다 영

상 매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을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학생 참여도로 연결될 수 있다. 수업에 높은 참여도를 가지고 

임하는 학습자들은 그만큼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쇄 매체보다 영상 매체로 정보를 파악하는 미디어 

세대이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에 익숙하여 이를 통해 습득한 정보

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한다. 

셋째, 독일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쇄 매체로는 

생생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점차 발전하는 영상 기술로 인해 우리는 실시

간으로 독일의 뉴스 및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독일의 실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언어에는 한 사회의 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특정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가

치, 규범, 행동 양식들은 언어를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은 언어 습득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가 통용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영화는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특정 상황 속의 개인이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성찰한

다. 특히 독일이 포스트 이민 사회로 접어든 2000년대부터 독일에서 문화 간 접촉

이나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들이 제작, 상영되어 다문화 교육을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의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에는 해당 언어권에서 논의 중인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과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학습자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것들을 접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면서 자국 문화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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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언어권의 문화 학습을 넘어선 상호 문화 간 인식

Interkulurelle Erkenntnis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대표적인 영상 매체 중 하나인 영화를 독일어 수업에 활용

하는 방법을 언어 및 문화 학습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 학습의 

측면에서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의 한 방법으로 영화의 흥

미로운 장면들을 수업 소재 및 주제로 삼아 과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 학습의 관점에서는 영화에 반영된 독일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고

찰하면서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이문화 감수성과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이민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가 나아가는 교육방향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해당 언어가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언어를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면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영화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보편적인 영상 매체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외국

어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 또한 할리우드식 영화에 익숙한 한국 학습자에

게 낯설고 신선한 독일 영화는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독일에 학습에 대한 흥미로 

연결될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어떠한 

교수법이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언어인 독일어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독일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지를 연구하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영화를 활용

한 효과적인 독일어 교수·학습 계획안을 제안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를 선정할 

때 어려운 주제나 초급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언어 수준인 영화를 고른다면 학습자

들이 흥미를 느끼기는 어렵다. 이에 학습자의 독일어 수준과 다문화 시대에 시의

적절한 주제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적합한 영화로 ‘나의 가족 나의 

도시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2011)’7)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영화를 수업에 활용하여 어떻게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주제에 부합한 수업 활

7) 나의 가족 나의 도시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2011), 야세민 삼데렐리Yasemin 

Samdereli 감독, 터키에서 독일로 온 백만 첫 번째 독일 이주 노동자 ‘후세인Hüseyin’을 

중심으로 그의 가족들의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그린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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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예시함으로써 독일어 수업에서 언어 및 문화 습득을 위

한 영화 활용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야세민 삼데렐리의 영화‘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독일어 수업에 활용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 부분인 1

장에서 본 주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2장에

서 외국어 교육 매체로서의 영화의 종류 및 특징과 영화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흐름을 살펴본다. 또한 독일어 교육에서 매체 활용에 대한 학습자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기대되는 언어 교육적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 독일어 수업에서 영

화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해 설명하고, 필자가 선정한 영화 소개와 수업

목표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에서 영화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연구할 것이다. 수업 예시는 먼저 선정된 영화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장면을 

중심으로 언어 및 문화학습을 연계하여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언어기능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언어기능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활동을 상세히 제시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영화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본 논문과 같이 독일 영화 및 상

업 영화를 활용하여 외국어 수업에 접목한 사례들을 선행연구로 분석해보고자 한

다. 독일 단편영화를 활용하여 교육 지도안을 제시한 장영익(2011)과 이원경

(2010)의 연구와 상업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편영화를 활용한 홍승민(2018)의 연구

를 참조하였다. 다음은 각 논문의 주요 내용들이다. 

장영익(2011)은 단편영화 <잔돈Kleingeld>8)를 중심으로 독일어 수업에서 영화를 

8) 마크 안드레아스 보처트Marc-Andreas Bochert 감독이 1998년 콘라드 볼프 영화학교

Hochschule für Film und Fernsehen “Konrad Wolf”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단편영화이다. 

   줄거리: 금융업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프만Hoffmann은 자신의 사무실 아래에서 구

걸하고 있는 노숙자에게 매일 일과 후에 잔돈을 준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노숙자는 그 대가

로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호프만의 자동차를 세차해 준다. 하지만 호프만은 이것을 부담스럽

게 느끼고 노숙자에게 세차를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호프만은 노숙자에게 

줄 잔돈이 없어서 노숙자를 피한다. 이것을 본 노숙자는 주차장까지 호프만을 따라가지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그 후 더 이상 노숙자가 안보이자 호프만은 그를 찾아 헤맨다. 어느 

날 호프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노숙자를 발견하고, 노숙자에게 그때 주지 못했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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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장영익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도안은 크게 영화 시청 

전, 시청 활동 그리고 시청 후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화 시청 전에는 학습자

들이 영화를 이해하기 쉽게 사전 활동을 한다. 그리고 시청 활동에서는 학습자들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앞서 진행했던 활동을 검토하고 그에 관해 토론한다. 시청 

후에는 대본을 활용해 빈칸 채우기 및 영화 내용을 문장 퍼즐을 만들어 순서대로 

배열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장영익은 독일어 수업에서 영화를 활용하는 이유로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독일어 및 독일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매체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영화를 언어 수업에서 활용할 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통해 영화 속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를 수업에 적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둘째, 영화에 나타난 언

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장영

익은 영화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습득하고 이해한 독일의 언어 습관

과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글로벌화 된 국제 사회에서 필요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원경(2010)은 과제 중심 교수학습을 위한 단편영화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그는 과제 중심학습의 목표를 습득한 언어 지식을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능력 및 독자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원경은 

현대 교육에서 영화의 효용성으로 현실성 있는 언어사용,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학습, 생생한 현장감을 통한 동기부여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영화 시청 전 단계, 시청 중 단계, 시청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제시한 후, 단편영화 <그레고어의 위대한 발명Gregors Größte Erfindung>9)을 활

용한 수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원경은 영화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영화의 흥미 요소가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습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영화

를 찾아내어 교수법적으로 활용 방안을 고안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

마르크 한 장을 건넨다. 하지만 노숙자는 돈을 받지 않고 돌아서 가버린다. (장영익 2011: 

153-154)

9) 2001년 제작, 감독: 요하네스 키퍼Johannes Kiefer. 

   줄거리: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그레고어Gregor는 휠체어에 의지하여만 걸을 수 있는 할머

니 헤르타를 정성으로 돌보며 단 둘이 살고 있다. 그레고어는 할머니를 위해 안마기 같은 일

상 용품을 발명하는 손재주 있는 청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할머니가 물속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레고어는 할머니를 

위한 아주 특별한 보행 기계를 발명하게 된다. (이원경 2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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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홍승민(2018)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수업지도안을 연구했다. 그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 wears Prada>10) 

라는 잘 알려진 영화를 활용하여 총 6차시로 수업방안을 구성하였다. 각 차시의 

수업목표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대본 받아쓰기, 영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

하기 등을 시청 전 활동, 시청 중 활동, 시청 후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활용하

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파트너 활동 

및 그룹 활동을 할 때 교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 학습자들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능동적인 학습 형태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홍승

민은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과만을 중시

하는 것이 아닌 과정까지 중시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영화를 활용하여 언어학습을 할 경우 공통적으로 언급한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외국어 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다면 언어적인 측

면과 아울러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둘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흥미 요

소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음, 억양,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습득할 수 있다.

10) 2006년 제작, 감독 : 데이비드 프랭클David Frankel.

   줄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자기 되기 위해 뉴욕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안드레아Andrea는 

패션잡지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안드레아에게 패션 세계의 일은 생소하고, 악마 같

은 편집장 미란다Miranda와 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다의 지시를 해결하

지 못해 상처를 받고 낙심하다가 직장동료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후 안드레아는 

미란다에게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그녀와 함께 파리 패션위크에 가게 된다. 패션위크에서 만

난 사람들과 미란다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며 자신을 찾아가는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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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화와 언어교육

1. 외국어 교육 매체로서의 영화 

교육에서 매체는 수업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자 모두를 의미하며, 언어교육을 위

한 수업 매체Unterrichtsmedien는 언어, 제스처, 표정 등과 같은 의사소통의 기초

적인 수단 및 교과서와 같은 인쇄매체 그리고 음악, 영화, TV처럼 기술적인 소통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최영진 2007: 28).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매체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업에 투입된다(프로이덴슈타인

Freudenstein 1995: 289;최영진 2007: 28-29 재인용).

첫째, 수업 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독일어와 독일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청  

   각 자료들을 통해 독일지역 사정을 접하거나 독일어 사투리를 들어볼 수 있다. 

셋째, 모국어 사용을 피하고자 매체를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모르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림이나 실제 자료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넷째,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수업에 활력을 준다. 

다섯째,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발한다. 

여섯째, 교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11) 

외국어 수업에 매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영화 매체를 수업에 투

입하는 목적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과 관련이 있

다. 영화는 시청각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 

교과서의 자료들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독일에 대해 생생한 학습을 하기 어

렵지만, 영화를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은 독일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환경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화의 활용은 정형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수업 분위기를 바꿀 수 있

11) 예를 들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도록 개발된 학습프로그램들이 해당한다. 하지만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지향할 경우, 이러한 대용 교사Ersatzlehrer로서의 매체의 역할에 관

해 우려의 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행위의 상대자로

서의 인간이 배제된 상태에서 언어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Freudenstein 1995: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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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화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그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면 영화를 활용하는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영진(2007: 

33)은 외국어 수업에서 영화를 활용할 때 학습자들은 매체의 특성을 인지하면서 

비판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장영익(2011: 150)은 학습자들

은 영화의 영상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미디어 능력

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현재 기술 정보 시대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인 미디어 능력Medienkompetenz12)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능력은 의사소

통 능력을 전제로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강진숙 2005: 61)에 있으므로 언어 학

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어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13)

단편영화Kurzfilm는 극영화와 비슷하지만 30분 이하의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영화 전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가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

을 경우,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낯설 수 있

다(장영익 2011: 152).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영화Fremdsparchenlehrfilm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학습

할 수 있고 상영 시간도 수업에 활용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학습 매체로 사용하

기 적절하다. 또한 해당 주제에 맞춰 표정이나 몸짓 및 상황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러운 언어사용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에 인위적인 교수법적 조

정으로 인해 완벽한 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극영화Spielfilm는 각본에 따라 배우의 연기로 이루어지는 영화를 말하며, 허구

로 이루어진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말한다14). 장편극영화는 흥행을 

12) 미디어 능력이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

로 구성 및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진숙 2005: 60)

13) 최영진(2007: 30)은 브랜디Brandi(1996: 85)와 뢸에케Röllecke(1991: 409)를 참조하여 ① 

외국어 학습용으로 제작된 영화Fremdsprachenlehrfilme와 ② 실자료로서의 영화authentische 

Filme로 구분하였고, 후자를 다시 허구의 영화fiktionale Filme (극영화Spielfilme, 광고 

Werbespots, 만화영화Zeichentrickfilme, 컴퓨터 애니메이션Comupteranimationsfilme)와 기

록의 성격을 갖는 영화dokumentarische Filme(르포Reportagen, TV뉴스Fernsehmachrichten, 

다큐멘터리Dokumentationen 등등)로 분류하였다.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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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가 많고 극적이다. 하지만 상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업에 영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

서 장편영화는 대부분 문화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언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편영화가 선호된다. 하지만 필자는 본 논문에서 장편영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언어적·문화적 학습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영화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흐름 

 

과거 우리나라는 텍스트나 사진을 활용한 문법 교육 중심의 외국어 수업이 일반

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영화 활용 수업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동화와 같은 문학작품이나 인터넷

을 활용한 학습이 주를 이뤘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영화를 활용한 수업

방안 연구가 등장했지만 주로 듣기 이해중심의 활동이나 학습 성취도 향상에 중점

을 둔 연구가 많았다. 2003년 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의 언어적 4기능인 읽기, 듣

기, 말하기, 쓰기를 강조하면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0년

에는 어휘, 성취도 및 학습효과, 의사소통, 문법 그리고 통합교육 등의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연구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노팅힐Notting Hill, 겨

울왕국Frozen, 라푼젤Tangled 같은 장편 상업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

이 등장하며 2020년 현재까지 언어 및 문화교육 등의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한 영

어 수업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어 교육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방안 연구가 대다수

였다. 이후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과 더불어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연

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최영진(2007)의 독일어 교육과 영화와 소

만섭(2008)의 미디어와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영화를 활용한 수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독일어 교육에서는 단편 또는 장편영

화를 활용한 언어 및 문화학습 방안을 연구했다. 영어 교육과는 달리 목적을 세분

화하지 않고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

어 영상매체를 활용한 독일어와 독일문화 수업의 가능성 연구-프리츠 랑의 영화 

<엠M>을 중심으로(이시내 2011), 독일영화에 나타난 이주민의 삶-<불안은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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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한다>, <미치고 싶을 때>, <젊은 여자>를 중심으로(김미경 2012), 독일어 수

업에서의 단편영화 활용 사례보고-<영화로 배우는 독일어>(채연숙 2015), 단편영

화 작은 나치Der kleine Nazi를 활용한 독일어 학습(황은미 2016) 등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미디어 및 영화를 활용한 수업은 꾸준히 연구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80년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잠

재력을 통해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연구를 거듭하며 미디어의 구성주의적인 접근법과 그에 관련된 수업 방안이 개발

되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등장하여 공동 학습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및 영화를 활용한 외국어 수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15). 

독일문화원 홈페이지16)에는 생생하고 다채로운 독일어 수업을 위해 영화의 활용을 

독려하며, 자세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스푸니크Sputnik(2013), 에

밀과 탐정들Emil und die Detektive(2011), 핑크트엔과 안톤Pünktchen und 

Anton(1998), 레슨 오브 드림​Der ganz große Traum(2011)등 12개의 영화를 활용

한 수업 방안이 있다. 그 외에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제 2 언어로서의 독일어 수

업에서의 영화 활용-노벰버 차일드를 중심으로(티나 벨케Tina Welke 2008) 또는 

문화와 지역학을 중심으로 격변기 이후의 독일 민주공화국 영화를 활용한 외국어

로서의 독일어 수업-태양의 거리, 굿바이 레닌 그리고 타인의 삶을 예시로(디아나 

아커Diana Acker 2016)등 영화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3. 독일어 교육에서 매체활용에 대한 학습자 설문조사 

크리스틸 라이젠베르거Christl Reissenberger17)는 영화가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말하기 및 쓰기 기회를 제공하기 때

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필자는 학습자들이 느끼는 외국어 학습에서의 매체 활용과 효과에 관하여 설문조

사를 시행했다.18) 

15) Mediendidaktik: Lehren und Lernen mit Medien (Daniel Süss 2018: 165)

16) https://www.goethe.de/ins/gr/de/spr/unt/kum/fil.html 

17) https://www.goethe.de/de/spr/mag/214648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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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설문조사<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도움이 

된 매체로 영화 및 드라마(영상 매체)를 선택하였으며, 76%의 높은 수치를 차지했

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업자료로서 영화를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교육

적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흥미유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대상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 학습은 오랜 기간 지

속되지 못할 것이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오락성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 및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영화의 장점이다. 영

화에 담긴 이야기, 배우들의 표정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상황을 통해 관객은 흥

미를 느낀다. 또한 그림, 언어, 음악이 결합된 영화는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영화의 매력은 학습자들의 잠재된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거나, 창의적인 활동

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 매체 활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자가 시행한 설문조사<표2>에서도 나타나듯이 80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47%의 

학생들이 영상 매체를 활용한 외국어 수업의 장점으로 학습의 흥미 유발을 선택했

18) C대학교 독일어 전공 학생 및 지인들을 통해 모집한 대학생 80명에게 필자가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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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다. 이 설문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영화는 낯선 외국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관

심을 두게 하여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언어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2) 실생활 언어 학습

알란Allan(1985)은 실생활을 보여주는 묘사 장면과 의사소통 상황의 제시 효과

를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언어를 배울 때 인쇄 매체를 통하여 문어

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 표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

다는 것이다. 

필자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영상 매체를 활용

하는 이유가 <표3>에 나타나 있다. 32%의 응답자들은 현지인들이 해당언어를 어떻

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라고 대답했다. 인쇄 매체에 실린 대화 상황을 통하여 구

어체를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인쇄 매체의 대화는 영화에 담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를 통해 독일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 제스처 또는 사투리를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독일어 학습에서 영화를 활용한

다면 학습자들은 독일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이원경(2010: 43)은 언어학습에서는 언어구조와 기능을 실제성 있는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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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어떻게 연결하고 그 맥락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일반

적으로 교과서에는 설정된 상황 속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법과 기능을 학습하도

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

렵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실제 독일어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다.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으

로 말하기를 선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삼는 

독일어 수업 및 외국어 수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법 중심의 수업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습자들

은 문법에 맞춰 말하기 위해, 대화를 하기 전에 말할 내용을 생각한 후 문장을 완

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생각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비슷한 구문을 자주 

접하고 연습한다면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영상 매

체는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자들의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자극

하기 때문에 발언 의지를 일깨워 줄 수 있다. 또한 영화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활

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능력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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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3) 현실반영 및 문화학습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드니 지라르Denis 

Girard는 영화의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의 장면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Denis Girard 1986: 29-30; 이봉지/김진무 2006: 111 재인용). 

영화에 반영되는 현실과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통해 학습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간접적이지만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는 1957년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며, ‘화려한 휴가’를 통해 1980년 5월

의 광주를 느낄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독일

의 모습을 교과서 같은 인쇄 매체로는 그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하

기가 쉽지 않다. 

언어와 문화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언어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아야 하

고 그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완전한 언어 습득을 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만약 의

사소통할 때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면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학습자들은 발달한 인터넷 기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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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미 독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단편적인 인

쇄 매체로는 해당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김현주 2010: 1). 하지

만 영화 속에 녹아있는 독일의 정서와 분위기,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학습자들은 독일문화를 느끼고 독일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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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어 수업에서 영화 활용의 실제 

1. 영화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영화는 학습자의 흥미를 일깨우고 실생활 속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어 교육에 접목하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좋은 자료라고 

할지라도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료는 좋은 자료가 아니다. 영화 속 장면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만든다고 해도,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쉽거나 너무 어

렵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면 학습자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고 교육의 효과도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선정한 영화가 언어적·교육적·예술적인 측면에서 수업에 활용하기에 적

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거나 이야기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화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

재의 영화를 선정해야 한다(김경숙 2010: 17-18). 또한 언어 수업에 활용되는 영

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대사에 비속어나 고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

야 한다.

셋째, 흥미 위주의 영화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영화를 수업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흥미만을 찾다 보면 학습자들은 언

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극의 내용에만 몰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들은 교사가 의도했던 학습 목표가 아닌 영화의 내용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영화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 영화에 정치적·종교적 성향이 나타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영화는 감

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아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성

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주의할 것은 정치적·종교적 성향이 한쪽으

로 치우친 영화를 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이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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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청하는 동안 학습자들은 무의식중에 동화되거나, 반대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

은 불편한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의 역할에 유의해야 한다. 김경숙(2010: 19-20)은 독일어 교육에서 

매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중 하나로 교사의 역할을 언급했다. 기존의 천편일

률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인데, 교사의 수업 방식이 기존과 다를 것이 없다면 매체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

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며 학습

자 주도적인 활동이 되도록 모든 수업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교사가 모든 수업을 관장하지만, 교사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조자의 역할로

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2. 영화 소개 

필자는 위의 절에서 언급한 조건을 고려하여 “나의 가족 나의 도시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2011)”라는 영화를 선정하였다. 이 영화는

‘야세민 삼데릴리Yasemin Samdereli’가 감독을 맡았으며, 베다드 에리킨Vedat 

Erincin, 아일린 테첼Aylin Tezel의 주연으로 2011년 개봉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64년 독일의 노동력이 부족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터키 이주노동자 후세인

Hüseyin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영화는 1964년 독

일로 이주하여 일하며 정착한 후세인은 터키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독일로 데려와

서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면서 진행된다. 45년 후 후세인은 가족들에게 터

키에 집을 샀으니 휴가를 맞아 다 함께 그 집을 수리하러 고향으로 떠날 것을 제

안한다. 대부분의 가족은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들은 함께 터

키의 고향마을로 떠나기로 한다. 터키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지루해하던 후세인의 

손자 첸크Cenk에게 사촌 누나인 캐넌Canan은 가족들이 독일로 이주하면서 겪은 이

야기를 들려준다. 영화 속 이야기는 고향으로 향하는 가족들의 현재와 과거를 넘

나들며 펼쳐진다.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는 2011년 독일 영화상 최고의 시나리오 상과 독

일 영화상 최고의 영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개봉 후 3년까지 관객 수 기준 독일 

영화 100선에 들어갈 만큼 독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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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영화 교육 온라인 포털인 키노펜스터Kionfenster19)에서 ‘나의 가족 나의 도

시’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독일어, 도덕과 종교, 역사와 사회 그리고 예술 및 음

악으로 분야로 나누어 수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안한 수업 방안은 영화

에서 문화적 편견을 다룬 방법에 대해 분석하기와 그에 관한 텍스트 쓰기이다. 두 

번째로는 이주에 대한 독일과 터키의 영화감독들의 표현 방법 토론하기를 제안하

였다. 이어서 영화 속에서 세대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하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마인드맵 하기, 독일의 이주 노동자 역사에 관해 발표하

기, 독일 경제 성장에 대해 토론하기 그리고 영화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 

때 배경 음악의 역할과 시각적 연결에 대해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독일문화원 독일어 교육 협력 부서의 아네사 안드로비크Anessa Androbik도 해당 

영화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을 연구20)하였다. 총 네 가지의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 과제로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알마냐Almanya라는 제목의 단어를 보고 영

화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해 추측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첸크의 학교 수

업 시간에 아이들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교사가 미리 준비한 질문에 

대답하기 활동을 한다. 그 다음으로 첸크의 체육 시간 장면을 통해 첸크의 정체성

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본인의 생각 말하기, 고향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한다. 두 

번째 과제로 후세인의 가족 식사 장면을 보면서 각 등장인물과 대사 연결하기 활

동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세 번째 과제로 독일인 혹은 터키인이라고 생각하는 가

족 구성원을 나누고, 파트너와 첸크의 국적에 대해 의견이 다른 첸크의 부모님 가

비와 알리의 입장이 되어 파트너와 토론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과제로

는 독일의 선입견에 관련된 활동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후세인 가족의 지인들

이 독일에 대해 하는 말 기록하기, 학습자의 나라에서 독일에 대한 편견에 관해 

이야기하기 활동 등이 있다.

영화‘나의 가족 나의 도시’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영화나 단편영화가 아닌 상

업적 영화Spielfilm이지만 영화의 내용이나 대사가 독일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

을 정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언어 수업에 적합하다. 게다가 영화에는 주인공

19) Kinofenster bpd(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설명 및 활

용 방안 

https://www.kinofenster.de/filme/archiv-film-des-monats/kf1103/almanya-willkommen-in-d

eutschland-film/ 

20) https://www.goethe.de/ins/gr/de/spr/unt/kum/fil.html 



- 20 -

들이 겪는 이문화간의 상황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 학습자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비

교할 거리, 즉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언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이민과 상호 문화 대한 편견 그리고 주인공들의 정체성에 관

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이주가 보편화된 현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

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다. 현실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공존과 화합을 외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영화는 1세대 이주민 후세인을 중심으로 고향과 타향,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

며 3세대에 걸친 이주민 가족 개별 구성원 일상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준다. 이러

한 영화의 전개 과정에서 이민 1세대 후세인의 손자 첸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이민자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초등학생 아이의 시각으로 조망하기도 한다. 또한 

또 다른 이민 3세대 손녀 캐넌이 첸크의 질문에 1세대 이주민인 할아버지와 할머

니의 이주 역사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캐넌은 첸크의 문제가 단순히 초등학생의 

일상 에피소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이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게 하는 질문을 던

지거나 제 삼자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이주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들이 이분법적 갈등을 넘어, 다르지만 함께 공존하고 화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영화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 방법 및 단계 

최근 외국어 수업에서 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상매체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

고 있다. 영상매체의 투입이 수업 시간을 재미있게 채우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언어학습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면 세심한 교수법적 기획이 필요하다. 그렇

지 않다면 외국어 수업에서의 영화 시청을 이벤트성 특별 활동으로 여기거나 그저 

영화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시간으로 흘러갈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수업에서 영화

의 적합한 활용을 위해서는 뚜렷한 교수학적 원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영화 활용을 위한 교수법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습득이론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적 교수 방법이다. 언어

를 습득하여 활용하는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언어를 습득하여 활용하는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읽기Lesen , 듣기Hören , 쓰기 Schreiben , 말하기Sprechen 의 네 가

지 기능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때, 읽기를 배우고, 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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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등 각각 한가지의 기능씩 개별적으로 학습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상호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기능 통합교육에서는 각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언어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교육한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이 연계된 상황 속에서 언어학습을 경험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언어사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김보은/김희숙 2016: 61). 브라운

Brown(2011)은 언어기능 통합교육이 실생활에서 통합적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기능

들의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언어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

다고 하였다. 언어습득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알고 그에 관한 표현을 활용하

여 의사소통을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기능 통합교육은 학습자가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외국어 수업 기획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옥선 2019: 41).

두 번째 교수법적 원칙은 수업 현장에서 영화를 매개로 진행되는 수업절차와 관

련이 있다. 읽기 텍스트 및 듣기 텍스트 이해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

업 활동은 보통 읽기 및 듣기 텍스트를 접하기 전에 학습자의 선지식을 활성화하

고 이를 텍스트의 주제 및 내용에 접목한다. 또한 텍스트에 포함된 어려운 어휘를 

이해할 수 있게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보여주거나 간단한 문장 속에서 활용되

는 다른 예문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리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로써 

읽기 및 듣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읽거나 들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다. 본 학습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텍스트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또는 그룹을 지어 찬반 토론을 하

거나 내용을 극본으로 재구성하여 짧은 연극이나 노래 등으로 연출하여 무대에 올

리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영화를 매개로 진행되는 모든 교수·학습 

활동들은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보통 시청 전 단계, 시청 단계, 시청 후 

단계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원경(2010: 45-49)은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시청 전 단계에서 시청하게 될 장면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학습자들의 감각을 활성

화 하는 과제를 한다. 이때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는 주제 관련 어휘나 영화 제목 

및 대사를 제시하여 그에 관하여 의견 나누기, 영화의 장면이나 영화의 주제와 관

련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의 전개나 시간의 흐름을 추측하기 등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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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화의 장면을 소리 없이 영상만 시청하고 학습자들이 시청한 장면에서 등장인

물들의 행동 및 표정을 통해 발생 할 사건에 대해 예상하기 등의 과제를 할 수 있

다. 

시청 단계에서는 교사가 선정한 장면을 시청하며 활동에 따라 시청하는 동시에 

과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해당 장면을 잘 이해했는지 이야기해보

기, 사건을 요약하여 장면을 재구성하기와 같은 과제를 할 수 있다. 또는 영상에 

언급된 문법이나 어휘를 채워보기 활동이나 교사가 제시한 질문들이 영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진위형 과제를 시행한다. 

시청 후에는 학습자가 시청한 장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나 토론 및 장면 해석

과 같은 과제가 중점이 된다. 시청 장면에 이어지는 사건 추측해보기, 영화의 제

목 혹은 결말 재구상하기와 같은 과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또는 등장인물 평가

하기,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역할극 해보기 등의 과제를 진행한다. 

1장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도 시청 전, 시청, 시청 후 단

계의 수업 모형을 기획한다. 

시청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편집된 영화의 장면을 보기 전에 학습에 대한 흥

미를 이끌어내고 본 영상을 볼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선행 학습을 시행한다. 시청

할 장면 중 하나를 캡처하여 미리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앞으로 시청할 장면을 예

상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한다. 이러한 활동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학습자들의 

높은 수업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시청 단계에서는 총 두 번에 거쳐 동일한 영화의 장면을 시청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첫 번째 시청 단계에서는 먼저 한국어 혹은 독일어 자막 없이 시청하며 

교사가 준비한 질문지Arbeitsblatt를 보면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시

청을 할 때는 앞서 제시한 과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자막 혹은 대본을 보며 다시 

영상을 시청한다. 모든 활동을 할 때는 개인 활동, 파트너 활동 또는 그룹 활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른 학습자와 시청한 장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활

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학습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 능력Kommunikationskompentenz을 기를 수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영화의 장면을 통해 느낀 독일 혹은 터키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말하기 및 쓰기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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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한 장면에 관한 토론이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또는 이어지는 결말 예측해보

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은 앞서 진행했던 활동을 다시 되짚어보고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를 통하여 각 차시에 목표로 삼은 언어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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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방안

본 장에서는 야세민 삼데렐리의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2011)’를 활용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독일어 수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수업모형은 3장에 서술된 통합적 언어교육 및 3단

계 교수법적 원칙에 맞추어 개발되었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언어기능 통합수업의 대상자는 A221)에서 B122) 수준의 

학생이다. 독일어 초급자인 A1 수준의 학습자들은 영화 대사의 단어조차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면이나 자막에만 집중하거나 교사가 계획

한 학습활동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영화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

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필자가 계획한 수업이 효과

적이지 않다. 

본 논문의 수업은 45분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45분으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97

분의 영화를 보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4차시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수업에서는 영화에서 해당 장면을 편집하여 활용할 것이다. 

영화를 시청하며 진행되는 수업의 특성상 모든 수업은 컴퓨터를 활용하고 파워

포인트를 통해 사진과 영화의 편집된 장면을 보여주고, 필자가 제작한 각 활동의 

활동지를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하지만, 활동을 할 때는 교사

가 독일어로 질문하고 학습자들 또한 독일어로 대답함으로써 수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 

21) 유럽언어공통기준(GER :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nzrahmen für Sprachen)에 따른 단

계로 A2 수준의 학습자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 (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 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

보 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

변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 할 수 있다. 

   (주한독일문화원https://www.goethe.de/ins/kr/ko/spr/kon/stu.html) 

22) 유럽언어공통기준(GER)에 따른 단계로 B1 수준의 학습자들은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

무, 학교, 여가 시간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 할 수 있다.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적을 기술 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짤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주한독일문화원 https://www.goethe.de/ins/kr/ko/spr/kon/st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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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영화 포스터

<영화 예고편> 

유튜브 채널 : Youtube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Trailer

https://www.youtube.com/watch?v=wZ1ijcBQKWY

1. 1차시 - 듣기·말하기 기능의 통합연계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활용하여 우선 목표로 하는 언어 기능 통합 활

동은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한 수업이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영화의 포스터<그림4-1>와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고 

<Arbeitsblatt ①>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영화 내용에 관하여 상상해 보는 활동

을 한다.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학습자들에게 갑자기 영화의 편집된 

장면을 보여주며 학습을 진행한다면 영화 시청을 하고 과제를 할 때 이해하기 어

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예고편 영상과 포스터를 통해서 필자가 제시

한 질문에 자기 생각을 메모하면서 등장인물의 정체, 영화에서 일어날 사건 또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추측해본다. 그리고 파트너와 자신이 예상한 내용에 관

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영화의 내용을 상상하

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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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plakat Trailer

<그림4-2> <그림4-3>

<Arbeitsblatt ①>

♣Sehen Sie sich den Trailer und das Filmplakat an. Beschreiben Sie, was 

Sie sehen. 

♣Vermuten Sie über die Filmgeschichte und notieren die Stichpukte. 

Frage 1. Welche Personen sind auf dem Filmplakat zu sehen?

Frage 2. Was könnte passiert sein? Beschreiben Sie deren Aussehen. 

Frage 3. Um welches Thema könnte es sich hand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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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다음 활동은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먼저 편집된 장면의 캡처한 장면을 보여주면

서 시작한다. <그림4-4>을 보고 학습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사진’일 

것이다. 학습자들은 사진 속 인물들의 관계에 대하여 추측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영상을 보기 전 영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앞으로 진행될 영화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영화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장면을 활용할 것이다. 후

세인의 손녀인 캐넌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장면이다.23) 

시청 단계에서는 총 두 번 영상을 시청한다. 먼저 자막을 제외한 영화의 장면을 

보여주며 <Arbeitsblatt ②>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다. 준비한 질문을 학습자들

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영상을 보여준다. 첫 번째 시청이 끝나면 파

트너 활동으로 질문에 메모한 본인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파트너와 각자의 의견을 나눌 때 학습자들이 독일어로 대화하도록 지

도한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청에서는 자막과 대본을 제공하면서 다시 시청한

다. 자막과 대본을 보면서 다시 영상을 시청할 때 학습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이는 과제의 모범 답안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autonomes Lernen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이다.

23) 영화 00:00:58~00:01:41까지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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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그림 4-6>

<Arbeitsblatt ②>

♣Schauen Sie sich die Szene an und beantworten Sie die Fragen. 

Frage 1. Wer ist “Canan” auf dem Foto?

Frage 2. Welche Beziehung haben die Personen auf dem Foto? 

Frage 3. Wie denkt “Canan” über ihr L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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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kription]

Das bin ich und mein Großvater. Das ist das erste Bild von uns zusammen. 

Und das sind wir für heute, viele Jahre später mit der ganzen Familie. 

Ich ganz links und Opa ganz rechts. Das ist das letzte Blid, das es von 

uns gibt. Kurz nachdem dieses Foto gemacht wurde, hat sich alles 

verändert. Ich denke oft darüber nach, wie mein Leben verlaufen wäre, 

wenn ich in der Türkei auf die Welt gekommen wäre und nicht in 

Deutschland. Dass ich aber „made in Germany“ bin, verdanke ich dem 

deutschen Wirtschaftswunder. 

♠ 영화 편집장면 대본 

<영화의 줄거리 추측하기 – 가족사진과 캐넌의 설명>

영상 시청 후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다. 편집된 영

상의 마지막에서 “사진을 찍은 후 모든 것이 변했다.(Kurz nachdem dieses Foto 

gemacht wurde, hat sich alles verändert)”라고 한 캐넌의 대사를 통해 어떤 것

이 변하게 될지 추측해보는 활동이다. 1차시에서 활용한 장면이 영화의 가장 첫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다. 활

동은 파트너 활동으로 진행하며 각자의 파트너와 의견을 나누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요 단어Stichpunkt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독일어로 말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완성한 문장을 단순히 읽는 과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유롭

게 말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2차시 - 듣기·읽기 기능의 통합연계

두 번째로 제안하는 언어기능 통합 활동은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 수업 방안이

다. 지난 시간에 시청했던 영화 내용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시작한다. 

학습자들이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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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그림 4-10> <그림 4-11>

essen das Wetter Jesus’s Kreuz

<그림 4-7> <그림 4-8>
후세인의 둘째 아들 

모하메드(오른쪽)과 

모하메드의 친구 엠르(왼쪽)

후세인의 부인 파트마와 그녀의 

친구들 

가 내용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고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

지, 영화의 등장인물은 누구였는지 또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

을 할 수 있다.  

시청 전 단계로 <그림 4-7>부터 <그림 4-11>까지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교

사는 후세인의 가족들이 독일에 이민을 가기 전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임을 설명해

주고 키워드 세 가지를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터키 가족들이 각자의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상상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활동은 4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독일어로 토론을 하도록 지

도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당시는 1970년대로 지금처럼 쉽

게 다른 나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영화의 대사를 상

상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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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tig falsch

1. Mohammedschenkt Emre eine Kiste Coca-Cola. □ □

2. Emre möchte auch nach Deutschland fahren. □ □

3. Emre sagt, dass die Deutschen Menschen essen. □ □

4. In Deutschland gibt es einen toten Mann am Kreuz. □ □

5. Fatma hat von einer Frau viele Socken bekommen. □ □

6. Eine Frau behauptet, dass die Deutschen sehr sauber 

sind.
□ □

7. Die Türken glauben, dass die Deutschen nur 

Kartoffeln essen.
□ □

영상을 처음 시청 할 때는 1차시와 마찬가지로 자막을 제외한 영상만을 보여주

며 <Arbeitsblatt ③>를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시청하기 전에 먼저 학습자들

이 질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영상을 보면서 richtig/falsch 중 알맞은 답을 선

택하도록 한다. 두 번째 시청에서는 자막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학습자가 주도적

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활동으로 <Arbeitblatt ④>를 활용하여 각자

의 파트너와 함께 시청한 영상의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

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시청한 장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본인이 이해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Arbeitsblatt ③>

♣Kreuzen Si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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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klich? 
Ⓑ Das sind alles Ungläubliche da. Mein Bruder hat mir gesagt, die      

     Deutschen essen Schweinefleisch und Menschen. Zeichen so’n toter    

     Mann am Kreuz und haben Sie auch aufgegessen. Und am Sonntag treffen  

     Sie sich in einer Kirche essen von ihm und trinken sein Blut.  

Ⓒ Also ich bin froh, dass wir da nicht hinmüssen.   
Ⓓ Das geht nicht. 
Ⓔ Wusstest du,dass es in Deutschland überall Coca Cola gibt? 
Ⓕ Echt? Die essen Menschen?
Ⓖ Warum nicht?  
Ⓗ Wieso? 
Ⓘ Man erzählt davon. Wenn du da bist, schickst mir dann welche? 
Ⓙ Wie soll denn einen Cola Flasche in einen Briefumschlag passen.  

<Arbeitblatt ④>

♣ Ergänzen Sie die Sätze richtige Reihenfolge.24) 

Ⓔ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시청 후 활동으로 이문화간 인식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자들은 시청한 

영상을 통해서 터키 사람들이 독일 혹은 독일인에 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

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활동은 시청 전 활동과 같이 4명이상으로 이루어진 그

룹 활동으로 진행한다.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관해 관습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편견에 관하여 <Arbetitblatt⑤>의 주요단어를 활용하여 먼저 마인드

맵을 그려보고 토론한다. 이어지는 활동으로 후세인의 가족처럼 한국에서 독일로 

처음 떠나는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24) 활동지의 대화는 영화의 해당 장면에서 터키 이주민인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

로 옮겨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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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해본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토론을 하며 독일어로 

간략히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토론이 끝나면 다른 그룹에게 서로의 토론 사항을 

나누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들으며 의사소통 능력Kommunikationskompetenz을 기를 수 있다. 

<Arbeitsblatt ⑤>

♣Was wissen Sie über Deutsche und Deutschland? Was essen die Deutsche? 

Welche Kultur haben Sie? Welche Charaktereingenschaften haben Sie?

♣Haben Sie Vorurteile gegenüber Deutschland? 

♣Ihre Freunde fahren das erste Mal nach Deutschland. Welche Ratschläge 

möchten Sie geben?

Kultur

Essen

Vorurteil

Charak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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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e: Wusstest du, dass es in Deutschland überall Coca Cola gibt? 

Mohammed: Wirklich? 

Emre: Man erzählt davon. Wenn du da bist, schickst mir dann welche? 

Mohammed: Das geht nicht. 

Emre: Warum nicht?  

Mohammed: Wie soll denn einen Cola Flasche in einen Briefumschlag passen.  

Emre: Also ich bin froh, dass wir da nicht hinmüssen.  

Mohammed :Wieso? 

Emre: Das sind alles Ungläubliche da. Mein Bruder hat mir gesagt, die     

      Deutschen essen Schweinefleisch und Menschen. Zeichen so’n toter   

      Mann am Kreuz und haben Sie auch aufgegessen. Und am Sonntag        

      treffen Sie sich in einer Kirche essen von ihm und trinken sein     

      Blut.  

Mohammed: Echt? Die essen Menschen?

 ♠ 영화 편집장면 대본 

<대화 순서 배열하기 - 모하메드와 그의 친구 엠르의 대화>

3. 3차시 – 듣기·쓰기 기능의 통합 연계 1

세 번째로 제안하는 언어기능 통합 활동은 듣기와 쓰기를 통합한 수업 방안이

다. 이번 차시의 수업에서는 언어기능의 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영화의 주제 중 

하나인 정체성에 관련하여 토론해보는 활동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유럽 전체 지도를 보여주면서 유럽 나라들의 위치

를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에는 어떤 나

라들이 있는지 배우고,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는 활동이 될 것

이다. 이 때 유럽 지도는 <그림 4-12>처럼 나라 이름을 가린 사진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유럽의 지리에 대해 학습하

고, 앞으로 영상에서 나올 내용에 관해 추측해보며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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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그림 4-13>

다음 활동으로는 첸크의 학교 수업시간에 자신들의 고향에 깃발 붙이기를 하는 

장면25)과 학교에서 출신별로 축구팀 나누는 장면26)을 보여준다. 영상을 볼 때 교

사는 학습자들에게 첸크의 표정이나 기분 변화에 집중하여 시청하면서 

<Arbeitsblatt ⑥>의 질문에 메모하게 한다. 시청이 끝나면 학습자가 장면을 이해

했는지 질문에는 어떤 답을 했는지 파트너와 함께 자기 생각을 독일어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Arbeitsblatt ⑥>

♣Schauen Sie sich die Szene an und antworten auf die folgenden Fragen.

                         <그림 4-14>

☞ Was ist Cenk’s Problem?

☞ Wie fühlt sich Cenk in der Situation?

25) 영화 00:05:03~00:05:52의 장면 

26) 영화 00:08:14~00:08:36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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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üseyin: Eine türkische Familie!

Cenk: Was sind wir denn jetzt, _______ oder ________?

Gabi: Deutsche! 

Ali: Türken!

Gabi: Na ja, Dede und Nene haben jetzt einen ______ ________.

Hüseyin: Ach, das ist ein _______ ________! Wir sind immer noch Türken.   

         Und du auch.

Canan:  Cenk, man _______ aber auch beide _______. so wie du.

Cenk: Nein, das geht nicht. Einfach die eine _________ oder die andere?   

      Wenn Oma und Opa Türken sind, _______ sind Sie dann hier? 

Canan: Na.. Weil die Detuschen  Sie _________ _______. 

Cenk: Gerufen?

Canan: Ja, also _______ ____ Sie sondern auch ganz viele andere Türken.   

       Und _________,  Jugoslawen undso. Die wurden alle gerufen. 

Cenk: Echt??

Canan: Mhm! 

다음 활동에서는 후세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첸크가 “우

리는 독일인이야, 터키인이야?(Was sind wir denn jetzt, Türken oder 

Deutsche?)”라고 질문하며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장면27)을 활용한다. 첫 번째 시

청에서는 자막 없이 영상을 보면서 <Arbeitsblatt ⑦>의 영화 대사의 빈칸 채우는 

활동을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빈칸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 활동이 정체성에 관련된 활동인 만큼 학습자들이 그에 관련된 단어를 채우도

록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시청에서는 자막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면서 학

습자들이 스스로 빈칸의 답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영상의 

전체 대화가 담긴 텍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Arbeitsblatt ⑦>

♣Ergänzen Sie die fehlenden Wörter. 

27) 영화 00:13:02~00:13:33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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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üseyin: Eine Türkische Familie!

Cenk: Was sind wir denn jetzt, Türken oder Deutsche?

Gabi: Deutsche! 

Ali: Türken! 

Gabi: Na ja, Dede und Nene haben jetzt einen deutschen Pass.

Hüseyin: Ach, das ist ein Stück Papier! Wir sind immer noch Türken. 

         Und du auch.

Canan:  Cenk, man kann auch beide sein. so wie du.

Cenk: Nein, das geht nicht. Einfach die eine Mannschaft oder die andere?

      Wenn Oma und Opa Türken sind, warum sind Sie dann hier? 

Canan: Na.. Weil die Detuschen  Sie gerufen habe. 

Cenk: Gerufen?

Canan: Ja, also nicht nur Sie, sondern auch ganz viele anderen Türken.

       Und Italiener, Jugoslawen undso. Die wurden alle gerufen. 

Cenk: Echt??

Canan: Mhm! 

학습자들은 앞선 활동을 통해 영화에서 첸크가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원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시청 후에는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토론

을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주제는 영화 속 첸크의 질문처럼 

‘첸크는 독일인인가 터키인인가’이고, 두 번째 주제로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을 

제기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만약 본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하여 토론한다. 토론

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교사는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활

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 영화 편집장면 대본28)

<빈칸 채우기 – 가족들의 식사시간>

28) 활동지의 대화는 영화의 해당 장면에서 터키 이주민인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

로 옮겨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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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그림 4-16>

4. 4차시 - 듣기·쓰기 기능의 통합 연계 2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언어기능 통합 활동도 3차시와 같은 듣기와 쓰기를 통합한 

수업 방안이다. 수업은 지난 시간에 시청한 영화의 내용을 상기해보면서 시작한

다. 3차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이를 상기하기 어려워한다면 질문을 제기하여 

대답을 유도한다. 시청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시청 하게 될 영화 장

면을 캡처한 사진인 <그림 4-15>와 <그림 4-16>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에게 영화에

서 후세인의 가족들이 독일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터키와 독일의 차이점을 느끼

는 장면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들의 기분이 어떠할지 또는 독일과 터키의 다른 

점이 무엇일지 추리해보는 활동을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앞으로 전개 될 내용을 

추측하며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의도한 활동이다. 

시청 단계의 첫 번째 시청에서는 자막 없이 시청을 하며, 영화에서 보여주는 터

키와 독일의 차이점을 독일어로 써보는 활동을 한다. 영상에 언급되는 차이점은 

총 다섯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누어 주는 <Arbeitblatt⑧>에 번호를 매

겨놓는다. 첫 번째 시청이 끝나면 파트너와 서로의 답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 학습자들은 파트너 활동을 통해 자신이 듣지 못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막을 함께 보여주며 영상을 다시 시청한다. 자막과 영상을 함께 보면

서 학습자들은 본인의 답을 직접 비교하며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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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sblatt ⑧>

♣Schauen Sie den Film und Schreiben Sie. 

♣Welche Unterschiede gibt es zwischen der Türkei und Deutschland?

1.

2.

3.

4.

5.

<Arbeitsblatt ⑨>

♣Sie schreiben einen Brief an Mohammed. Was möchten Sie s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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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bin Cenk. Hüseyin Yilmaz ist mein Opa. Er ist vor kurzem gestorben. 

Aber ich weiß, was er sagen wollte. Wir haben zusammern geübt. .....Ich 

lebe seit 45 Jahren hier, manchmal war es gut, und manchmal schlecht. 

Aber jetzt bin ich glücklich. Früher 

시청 후 단계에서는 등장인물 모하메드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한다. 시청한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과거 친구 엠르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하메드의 모습이라고 가정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

게 편지지 형식으로 된 종이<Arbeitsblatt ⑨>를 나누어 주고 모하메드에게 해주

고 싶은 말을 독일어로 써보도록 지도한다. 이것은 독일어 작문 능력을 향상할 뿐

만 아니라 낯선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느끼는 문화 충격에 관해서 다루어 보는 

활동이다. 

4차시의 활동에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숙제를 내준

다.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후세인의 손자인 첸크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연설하는 부분을 활용한다. 영화에서 첸크의 연설문은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4차시의 수업에서 시청한 장면들을 통해서 후세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 <Arbeitsblatt ⑩>에 이어지는 연설문을 독일어로 써오

도록 한다.

<Arbeitsblatt ⑩>

♣Das ist die Rede von Cenk. Was würden Sie an seiner Stelle sagen? 

  Vervollständigen Sie die 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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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n: Sie kamen in Deutschland an, und sofort wurde klar, dass hier      

        alles anders war. 

(am Flughafen)

Veli: Die Männer hier haben keine Schnauzbärte. 

Mohammed: HEE? 

(vor dem Taxi) 

Mohammed: Siehst du? Das sind hier alles Riesen. 

(Während der Fahrt) 

Fatma: Wieso hält der denn jetzt? 

        Was?

Hüseyin: Keine Ahnung.  

Mohammed: Eine riesienratte! Oh nein, hier gibt es Riesienratte!!

Fatma: Wo? 

Mohammed: Die fressen uns bestimmt auf. 

Hüseyin: Das ist doch kein Ratte, du Holzkopf. Das ist ein Hund! 

Veli: Aber warum hat der keine richtigen Beine? 

Leyla: Und warum hat die Ratte an einem seil? 

Hüseyin: Die Deutschen gehen mit ihren Hunden spazieren. Dazu machen Sie  

          sie an ein Seil. 

Fatma: Sis gehen mit uns spazieren? 

Hüseyin: Ja. 

♠ 영화 편집장면 대본29) 

<영화에 나오는 독일과 터키의 차이점 찾기– 후세인가족의 독일 공항 도착부터 집

에서 일어나는 일들>

29) 활동지의 대화는 영화의 해당 장면에서 터키 이주민인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

로 옮겨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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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ma: Können die Hunde das denn nicht allein? 

Hüseyin: Sie lassen die Tiere sogar in Ihren Betten schlafen. 

Fatma: Mit dem Tieren in einen Bett? 

Hüseyin: Ja

Fatma: Allmächtiger, steh uns bei.

(vor dem Haus) 

Fatma: Veli, Jetzt komm!

Hüseyin: Das ist unsere neues Zuhause.

(im Haus) 

Hüseyin: Das ist unsere eigene Toilette. 

Fatma: Und was ist das für ein komischer Stuhl? 

Hüseyin: Das ist ein Deutsches klo. Da setzt man sich druaf. 

Fatma: Mit dem Po da daruf? 

Hüseyin: Da drauf.

Fatma: Da geht keiner  drauf, bis ich geputzt habe. 

       Wer weiß, was Deutschen für Krankheiten haben. 

       Allmächtiger, steh uns bei.

Hüseyin: Das ist das Kinderzimmer. 

Veil: Da sollen wir zu dritt drin schlafen?

Mohammed: Ich schlaf’ doch nicht in einem Bett mit dem da.

Hüseyin: Der da, ist zufällig dein Bruder, ja? Dein Fleisch und Blut. 

Mohammed: Putz schneller, ich muss mal! 

Fatma: Ich wische die scheiße von dem Deutschen weg und dir ist es dann  

       auch noch zu langsam?!

Mohammed: Aber ich muss mal!

Fatma: Geh hinters 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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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Hause in der Küche, Mohammed am Brüllen)

Fatma: Was ist denn? Was ist denn das?

Veil: Das ist Jesus. Das Beten die Christen an.

Mohammed: Nimm das weg! Nimm das weg.. 

Fatma: Eine Holzfigur. Die Beten eine Holzfigur an? 

       Ein Witziger. Was es nicht alles gibt.

총 4차시로 구성하여 독일어 수업에서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활용하

는 방안을 각 활동의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획하였다. 활동은 총 세 

가지로 각 활동은 도입, 전개, 마무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교사는 

수업 당시의 환경과 학습자들의 수준 혹은 학습자들의 참여 태도에 따라 차시별 

활동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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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외국어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어 수업은 여전히 문법 중심의 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교과서 같은 인쇄 매체만을 활용하는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

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요소 모두를 적절히 

교육하여 언어의 구조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까지 고려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어 학습에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

하는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실제적인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독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이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언어를 

학습할 때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

습자들은 영화를 통한 수업에서 주입식으로 언어 지식을 전달받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주도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의 특징과 필자가 직접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영화 활

용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 독일어 교육에서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영화의 내용 및 대사가 A2에서 B1수준의 독일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영화에서 주인

공들이 겪는 이문화 문제점이나 정체성 혼란과 같은 주제들은 학습자들에게 이에 

대해 성찰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도 수업 활동을 하

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영화의 장면 중에서 언어적 

혹은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고 편집하여 본고에서 지향하는 학

습 목표를 가진 네 가지 활동을 제시하였다. 각 활동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의사

소통을 유도하고 단계별로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세 단계-시청 전 단계, 시청 

단계, 시청 후 단계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시청하게 될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혹은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시청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교사가 편집한 영상을 보

면서 제시한 간단한 과제를 해결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며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청 단계에 후속하는 활동으로 말하기

와 쓰기를 중점으로 둔 활동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든 활동은 읽기·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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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쓰기·말하기의 각 기능을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언어기능

을 통합한 활동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언어기능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각 기능들을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 학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영상 매체를 활용

하여 독일어를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

다. 영화는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업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완벽하게 교사가 세운 학습 목표와 부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에 외국어 교육의 수업 자료로서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

해 교사는 영화를 활용한 수업을 준비할 때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자료 및 

활동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독일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화를 활용한 독일어 교육은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

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

어 독일어 교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독일어 A2에서 B1 수준의 학

습자를 대상으로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활용하여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가 수업 매체 및 자료로 더욱 많이 활용됨으로써 일방적 

지식 전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수업 방식과는 달리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적극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과제를 수행하고 소통하는 활동의 현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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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지> 

안녕하세요. 외국어 학습에 관한 주제로 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

탕으로 아래의 질문들에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오직 저의 연구

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2.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매체는 무엇인가요? 

① 도서 (소설, 시, 동화등)

② 영화 및 드라마 

③ TV프로그램 

④ 라디오 

3. 외국어를 학습할 때 교과서 외의 매체를 활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외국어에 흥미를 붙이기 위하여

②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③ 듣기연습을 하기 위하여 

④ 다른 매체를 활용한 경험이 없음

4.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 영상매체 (드라마, 영화, 클립영상 등)를 활용한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5, 영상매체를 활용한다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② 그저 그럴 것 같다. 

③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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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어를 학습 할 때 영상매체를 활용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① 학습의 흥미 유발 기능

② 집중력 향상 기능 

③ 실생활 언어 학습기능

④ 문화간접체험 기능

7. 제 2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① 문법 및 독해

② 쓰기 (문장 및 텍스트)

③ 말하기 

④ 듣기 

8. 본인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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